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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팀장 임하수 ☎440-2861
∙담당자 고상선 ☎440-286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경력이음, 인천시가 돕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지원 -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여성친화기업 확대 운영 -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고용 위기극복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여

성친화기업 확대하며, 정보 공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

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가장 먼저 대면 접촉 기반 산업에 타격을 주었으며 이들 

산업에 집중돼 있던 여성들의 고용 위기를 촉진시켰다. 특히, 단순 노

무직과 임시·일용직 등 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던 여성들이 일자리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경험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0년 여성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여성고용 회복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여성 

취업자 수(‘20.3월. 65만7000명→‘22.3월. 67만 명)와 여성 고용률

(20.3월  51.1%→’22.3월 51.7%)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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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1년 인천 첫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임

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22년에도 여성 고용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을 이어주고 고용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은 

▲여성일자리 회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지역네트워크 구축

▲여성친화기업 확대 운영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인·구직 연계,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지원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

발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인천형 여성친화기업도 확대 운영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생

활 균형의 직장문화’가 조성된 여성친화기업을 발굴·선정하고 환경

개선사업비와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재직 여성의 고용을 유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채용을 촉진하기 위

해 인천시는 2020년 10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2023

년까지 총 30개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가 추진해온 여성고용 정책으로 

여성일자리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회

복세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창출, 채용촉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활동 복귀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

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3 -

<사진> 

※ 인천 여성의 광장에는 지난해 개소한 ‘인천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입주해 있다.


